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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F1 인천 그랑프리’급물살 … 인천시, 유치 전담반 가동
- F1 한국 파트너 관계자들 만나 업무협약(MOU) 체결 계획 논의 -

- 계약조건, 도심 레이스 후보지 등 제반 사항 면밀히 검토할 것 -

월드컵,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히는 F1 그랑프리 

인천 유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.

인천광역시는 4월 23일 F1 인천 그랑프리 대회 전담 유치단을 구성하

고 ‘F1 인천 그랑프리’ 개최 업무협약(MOU)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

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

박덕수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들은 4월 23일 시청 회의

실에서 F1 한국 파트너인 태화홀딩스 강나연 회장을 만나 2026년 F1 

인천 그랑프리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(MOU) 체결 계획 등에 대해 논

의했다.

앞서 지난 4월 6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일본 스즈카 그랑프리에 참석 

중인 스테파노 도미니칼리(Stefano Dominicali) 포뮬라 원 그룹

(Formula One Group) 최고경영자(CEO)를 만나 인천 개최 의향서를 



전달했고, 불과 열흘만인 16일 F1 관계자들이 인천을 찾아 도심 서킷 

대상지를 둘러보는 등 대회 유치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. 

인천시는 2026년 개최 목표인 ‘F1 인천 그랑프리’를 글로벌 도시로 

도약할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보고, 사안의 긴급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

전담 유치단을 신속하게 꾸리게 됐다. 시는 계약조건과 대회 후보지

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협약

(MOU)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. 

박덕수 행정부시장은 “2026년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

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”이라고 강조하며 “업무협약(MOU) 체결

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을 세계

에 알리는 글로벌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

라”고 당부했다.

강나연 회장은 “그간 F1 대회 유치를 위해 국내 여러 도시에 도심 

레이스를 제안했고 오랜 기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 차원의 지

원도 논의해 왔지만, 한국에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성사되지 못했

다”며 “지난 16일 F1 서킷 디자인 관계자들이 인천을 둘러보고는 

도심 레이스를 펼칠 적합지라며 큰 호응을 보인 만큼, 전 세계의 많은 

팬들을 보유한 대회가 인천에서 반드시 개최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<관련사진>



▲ 인천시가 ‘F1 그랑프리 인천’ 유치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, F1 한국

파트너인 태화홀딩스 강나연 회장을 만나 유치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.


